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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 42 36 30 22 22

402 387 359 345 339 325 313

41 72 97 77 86 82 50

61,813 

53,723 

55,379 

59,683 

61,112 

60,788 

57,803 

64,452 

60,328 

57,918 

59,378 

57,783 

56,718 

53,975 

52,676 

54,734 

56,3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생률 (명/인구 10만 명당)

합계 30,257,411 100.0 33,596

서울 5,878,067 19.5 6,276

부산 1,799,933 5.9 2,785

대구 1,321,022 4.4 1,954

인천 1,759,676 5.8 1,853

광주 880,994 2.9 807

대전 882,800 2.9 923

울산 648,316 2.1 521

세종 239,695 0.8 55

경기 8,183,786 27.1 8,265

강원 891,066 3.0 1,286

충북 948,516 3.1 1011

충남 1,224,566 4.0 1,538

전북 1,013,473 3.4 1,191

전남 989,264 3.3 938

경북 1,383,604 4.6 2,042

경남 1,813,990 5.9 1,870

제주 381,287 1.3 265

검역 17,356 0.1 16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3&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사망 재원위중증 신규입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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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보병상 사용병상 가용병상

2주
(1.8.~1.14.)

3주
(1.15.~1.21.)

4주
(1.22.~1.28.)

5주
(1.29.~2.4.)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기초 동절기

86.5 10.0 86.5 10.3 86.5 10.5 86.5 10.7

‘23.1.16. 0시 기준 ‘23.1.25. 0시 기준 ‘23.1.30. 0시 기준 ‘23.2.6. 0시기준



미국 102,590,201 45,446 1,111,495 1.08%

일본 32,734,388 41,802 69,297 0.21%

대만 9,645,862 27,134 16,614 0.17%

한국 30,257,411 15,401 33,596 0.11%

독일 37,822,577 11,872 166,128 0.44%

브라질 36,867,401 10,876 697,365 1.89%

러시아 21,677,861 7,924 387,279 1.79%

프랑스 39,576,514 4,043 164,435 0.42%

오스트리아 5,798,237 3,708 21,755 0.38%

멕시코 7,381,305 3,245 332,393 4.50%

• 누적 확진자 671,604,232명, 누적 사망 6,844,415명

• 지난 1주간(1. 29. ~ 2. 4.) 일평균 신규 확진자 195,349명, 일평균 신규 사망 2,109명 발생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예정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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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의무조정과그근거

2023년 1월 30일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설은 (1)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방역정책 조정에서 가장 큰논란이되었던 주제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 유

행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높은 면역수준 등을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

금더쉽게아래와같은근거가있습니다.

▷ 2차 전 국민 코로나19 항체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중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분의 비율은 99%에 가깝고, 감염

을 통해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신 분의 비율도 70% 수준입니다. 즉 2022-23년 사이 3번의 대규모 유행을 거치면서국

민의면역수준은상당히높아졌다고볼수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6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시기에도 중환자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도중환자병상운용에도큰어려움은나타나고있지않습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도 1월에 접어들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

루엔자유행은코로나19 유행이전평년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

마스크의무조정의의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이르게 의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비슷한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은 판데믹의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

의본격적전환의시작입니다.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풍토병 정도의 일상적 발생을 말하는 본래의 뜻과 달리 우리 사회는 판데믹의 종료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엄격한 역학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면 그러한 면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19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개인이 더 큰 관

심을기울여야한다는뜻이기도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의무의 조정은 마스크의 의학적 효용이 없다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

전히밀집하고감염에노출된공간에서마스크착용은큰도움이됩니다.

엔데믹으로바뀌는코로나19의미래

엔데믹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거나 피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엔데믹은 언제든 재유행이 가능한

동적 균형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그규모는유행마다어느정도감소하는경향을보이겠지만, 큰피해를보이는 재유행의가능성도언제나존재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19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감염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감염되리라 예상됩니다. 올해만 최소 3,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사

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00명 이상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지난 3년보다는 적지만 단일 감염

병으로는매우큰사회적피해입니다

무엇을더할수있는가?

엔데믹 전환은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피해를

더줄이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먼저 향후 백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

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연간 접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

고 유지할지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해

낼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제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

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데믹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루어진 수많은 사회적 선택이

어떤효과와비용이있었는지냉정하고면밀하게평가할시간입니다.

끝이없지만끝에가까운전환점

코로나19가 판데믹이 된 순간부터 행복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불편한 결말에 이제야 도달했습니

다. 1월 30일부터시행될실내마스크의무조정은판데믹의종료를말하는것은 아니지만매우의미있는전환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국

민이최소한코로나19에대해서는조금덜걱정하는날이올수있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 美 ‘코로나 보건비상’ 5월 11일 종료 <2023-02-01  서울신문>

미국이 2020년 3월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코로나

19 검사 등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없어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및 사업장의 운영 제한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2020

년 3월부터 90일씩 계속 연장해 온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를 제공하던 근거가 됐다. 따라서

오는 5월 11일 이후에는 미국민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무료접종'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부모 85% "맞겠다“ <2023-02-02 연합뉴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발열 등을 동반하여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선택 접종으로 백신 종류별로 2∼3회 접종에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 선의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2일 공개한 2022년 국가예방접종 인식 조사 결

과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5%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

가예방접종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4%로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다. 3월 시행 예정인 로타 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 재감염 주기 ‘5개월→9개월’…“면역 상태 좋아진 덕” <2023-02-06 한겨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재감염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다. 반복된 백신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국민의 면역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면역 효과 등이 재감염 기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 아래 변이들이 이제 거의

변이를 끝내는 단계이고, 지난해 여름 유행 때 면역이 이번 동절기까지 작동해 재감염 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재감염되는 평균 기간이 길어진 것은 그만큼 국민의 면역 상태가 좋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브리핑은 서면으로 재난문자도 중단 <2023-02-06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됐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도 서면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

황 안정으로 별도의 안건이 없으므로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확진

현황을 소개했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문자도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 는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 문자의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

감을 느끼고 있고 확진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관련 문자의 발송이 재난문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됐다.

• 마스크 해방에도 신규 확진자 5000명대‘뚝’ <2023-02-07 국민일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6일 코로나19 확

진자 수는 5,85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

회 정기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영향을 금방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간 관습적으로 착용해온 것 때문

에 미착용으로 인한 효과가 폭발적이진 않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생기는 증가분을

상쇄하고 확진자 수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지영미 질병청장 “올해는 일상 회복 원년” <2023-02-08 국민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호흡기 바이러스로 통합 관리하는 준비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WHO의 해제 시점에 맞춰 우리

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마스크 조정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1014004&wlog_tag3=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639005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8498.html?_ga=2.171526752.1121593391.1675812433-1985325741.1668490823
https://www.fnnews.com/news/20230203151540596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5893&code=11131100&cp=nv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6106&code=11132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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